
제주양돈농협이 포스트코로나 축산

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 를 이달

18일(오전 11~오후 4시) 제주포크

테마파크(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19)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축

산물 소비 둔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

양돈농협을 비롯해 제주돈육수출센

터, 한라씨에프엔, (주)삼양제주우유

등 4개 업체가 참여한다.

돼지고기 구이용 세트(삼겹살 목

살 앞다리로 구성된 3㎏에 2만7000

원), 돼지고기 가공품 세트(햄세트 1

만원, 3만원), 닭고기 조리용 세트

(3㎏에 1만5000원), 제주담은우유

(190㎖ 24개에 1만원), 모짜렐라 치

즈(300g짜리 2개에 1만3000원) 등

시중보다 최대 50% 안팎 할인된 가

격에 선보인다. 돼지고기 세트는 차

량 탑승 1인당 1세트만 판매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

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의료 재해대출 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노란우산 무이자 의료 재해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롭게 시행중인

대출상품이다. 기존에는 노란우산 가

입자가 질병 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

를 입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 만을 신청할 수 있었

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일정 요건

충족시 가입자가 낸 부금의 일정 한

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 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재

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

는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기

존 대출자의 경우 재해 의료대출 요

건 충족시 대출전환을 통해 이자부

담을 줄일 수 있다. 이태윤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공영관광지의 방문객 수가 절반 가

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

난해 도내 38곳 공영관광지의 방문

객은 690만3564명으로, 전년인 2019

년 1389만3845명보다 50% 이상 감

소했다. 이중 내국인 방문객이 2019

년 1286만6681명에서 680만1301명

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외국인 방

문객은 102만7164명에서 10만2263

명으로 90% 가량 줄었다.

특히 2019년(방문객 170만7903

명) 도내 공영관광지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던 성산일출

봉은 지난해 56만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67% 가량 감소했다. 이어 주상

절리대는 120만9852명에서 53만

6986명으로 55%, 천지연폭포는 132

만3527명에서 71만5436명으로 45%,

우도해양도립공원은 160만3689명에

서 109만3562명으로 31% 가량 감소

했다.

이 같은 도내 공영관광지의 방문

객 감소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5인 이상 소모임 집합 금지 등의 조

처가 이뤄지면서 제주를 찾는 수학

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이 사라졌고,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도내 주요

공영관광지가 일정기간 폐쇄되면서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

된다.

반면 도내 휴양림 등 자연 관광지

의 방문객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지난해 16

만4287명이 방문해 전년 9만9302명

대비 65.4% 증가했고, 서귀포자연휴

양림은 12만9316명에서 16만2642명

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동안 제주지

역 일자리 1만여개가 사라질만큼 취

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60세 이상 고

령층 취업자 수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공공에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층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주된 요인으로 분

석된다. 월 근로시간 30시간의 단기

성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층이 모

두 취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

면 실제 노동현장에서 체감하는 취

업난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13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말 기준 도내 취업자는 37

만7000명으로, 제주에 코로나19 여

파가 미치기 직전인 2020년 1월

(38만9000명)에 비해 1만2000명 감

소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

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60세 이상에

서만 취업자 수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월 4만

4000명에서 올해 2월 4만명으로

4000명 감소했고, 같은기간 30대는

7만1000명에서 6만8000명으로 줄었

다. 취업자가 가장 많은 40대는 9만

6000명에서 9만3000명으로, 50대는

9만3000명에서 8만7000명으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은 인구이동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제주에선 20대 인구

1178명이 순유출됐다. 20대를 제외

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입인구가 전

출인구보다 많아 순유입이 이뤄졌다

는 점에서 일자리가 젊은층의 탈제

주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지난해 1월 8만1000명이던

60세 이상 취업자는 올 2월에는 8만

4000명으로 3000명 증가했다. 이처

럼 고령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보건

복지부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

리사업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1만800명이다. 공공

시설 봉사나 학교 환경개선 분야에

서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의 활동

비를 받는 공익형 일자리에 9270명

을 비롯해 사회서비스형 880명, 시장

형 450명, 취업알선형에 200명이 참

여하고 있다. 지난해 1만1400명보다

는 참여자가 소폭 감소했지만 해마

다 1만명이 넘는 노인층에게 일자리

가 제공되며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0년 4만6000명에서 2015년 5만

9000명, 2018년 6만8000명, 2019년

7만8000명, 2020년 8만3000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고령사회

속 노후준비가 부족해 사회취약계층

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고령층을 대상

으로 한 일자리 확대는 절실한 부분

이라며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고용

하는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주

7~8시간 일하는 노인들이 모두 같은

취업자로 분류되면서 노동현장에서

의 체감도와 취업자 통계가 동떨어

지는 부분이 없지 않을것 이라고 밝

혔다. 문미숙기자

2021년 4월 14일 수요일6 경 제

13일
코스피지수 3169.08

+33.49
▲ 코스닥지수 1010.37

+9.72
▲ 유가(WTI, 달러) 59.70

+0.38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44.89 1105.51 1EUR 1364.94 1311.68

100 1044.56 1008.64 1CNY 180.28 163.12

귀한 몸된 사과 배 지난해 악천후의 여파로 국내 사과, 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관측본부는

최근 내놓은 과일관측 4월호 에서 지난해 긴 장마 등의 여파로 사과 배 등의 출하량이 줄면서 주요 과일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보이겠다고 예측

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과일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에 60세 이상 취업자만 늘었다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

대회가 93명의 우수 기능인을 배

출하고 폐막했다.

지난 5~9일 닷새동안 한국폴리

텍대학 제주캠퍼스 등 도내 5개

경기장에서 치러진 기능경기대회

에는 27개 직종에 193명의 선수

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2020년 전국대회를 석권한 통

신망분배기술 직종에 참가한 조

민희양 등 27명이 금메달을 수상

했다. 냉동기술 직종의 김동현군

을 비롯한 27명이 은메달, 요리

직종의 이상현씨를 비롯한 24명

이 동메달, 산업용드론제어 직종

에 참가한 이진영 홍경민군을 비

롯한 15명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

했다.

특히 조민희양은 지난해 전국

대회 통신망분배기술 직종에서 동

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대회

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오는 10

월 열릴 전국대회 메달을 노린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올해

정식종목으로 추가된 산업용드론

제어 직종에서 장려상을 받은 이

진영(15) 홍경민(17)군이 이번

대회 최연소 입상자가 됐다.

이번 대회 입상(1, 2, 3위) 선

수에게는 각각 메달과 상장, 상금

(금 70만원, 은 50만원, 동 30만

원)이 주어진다. 60점이 넘은 선

수 중 입상자를 제외한 최고점자

에게 장려상 상장과 상금 10만원

을 전달한다.

또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대전

에서 열릴 예정인 제56회 전국기

능경기대회에 제주 대표로 참가

해 전국 기능인들과 기량을 겨룰

기회를 갖는다. 문미숙기자


